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하고로모 국제대학 파견기간 2017년 9월~2018년 8월 

귀국여부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하고로모 국제대학은 오사카의 JR 히가시 하고로모역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묵던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원피스와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도서관, 식당이 있고 근처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프린터는 

도서관과 학생회관에 있습니다. 휴교나 강의실 이동 등의 정보는 

하고로모 국제대학 재학생을 위한 ‘하고 코스’ 사이트 및 학생회관 

맞은편의 게시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후 악화로 인한 휴강 등이 

생각보다 잦은 편이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17 

2학기 

- 

2018 

1학기 

수업 

 

교재를 사용하는 교수님이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프린트, 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전략론 – 수업 필기를 따라가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교수님께서 수업 

요약 자료와 핵심 내용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행회사실무 – JR 철도의 요금 계산법, JAL과 ANA의 환불료 계산법, 일본 

공항코드 등에 대해 배웁니다. 교재를 많이 쓰고 수업은 상당히 어렵지만 

시험은 꽤 쉬운 편입니다.  

항공예약실습 – 일본 여행사의 팜플렛을 보며, 실제 일본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예약 시스템으로 실습을 합니다. 관광경영학과 여러분에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과목들 –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우미노 선생님의 과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5에서는 각자의 

전공에 맞게 전문용어와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1 –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프랑스어는 영어와 닮은 

점이 많아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학점 교환이 가능한 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레스토랑학 – 전체적으로는 관광학개론 같은 느낌입니다. 일본 

숙박업의 역사를 배우는 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대부분의 것은 학생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방학 포함) 안부를 

확인하는 사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유학생 전원이 필수로 

안내를 들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루어집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하고로모에서 졸업하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교환학생이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은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커리어 센터에 가면 외국인 유학생을 

구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줍니다. 물론, 바로 옆에 아르바이트 자료를 

모아 놓은 파일이 있으므로 그것을 먼저 보고 소개를 부탁해도 됩니다. 

저를 포함, 이곳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 학생이 꽤 많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당연하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여름에는 열중증 대비를 위해 

염분과 수분을 잘 섭취합시다. 습도가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더위로 

인한 어지럼증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히터와 전기담요가 난방기구의 전부입니다. 특히 바닥이 차갑습니다. 저는 

히터(5500엔), 러그(2300엔), 단열시트(600엔+1200엔)을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안전 

혹시 모를 지진을 대비해 반드시 주변 대피소의 위치를 확인합시다. 저는 

미리 확인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을 겪은 탓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숙소에 대피소와 병원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게스트하우스 원피스는 기숙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정해준 곳입니다. 

1-11-15 Abiko-Higashi, Sumiyosi-ku, Osaka-city (#558-0013) 

[http://fujicommunity.co.jp/guesthouse/kor/] 주소와 사이트를 첨부합니다. 

화장실과 욕실은 층 공동, 부엌과 담화실, 흡연실은 건물 공동으로 1층에 

위치합니다. 사진만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와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월세가 42000엔, 냉장고 대여가 월 500엔입니다. 도착하고 다음 

달까지의(저의 경우 10일의) 집세를 일본 도착한 당일 내므로 출발일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미리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http://fujicommunity.co.jp/guesthouse/kor/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 직접 요리         (   )  기타     (   ) 

주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먹었습니다. 숙소에서 취사는 가능하지만 

밥솥은 개인의 것입니다. 직접 요리하시는 경우, 밥솥이나 간이쿠커를 

구매합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용을 한국에서 사갔습니다. 

교통 

학교까지는 JR 아비코초 역에서 JR 히가시 하고로모 역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JR선은 기후에 따라 멈추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숙소와 도보 

5분 거리에 미도스지선 아비코 역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5만원  

Fees 2만 4천원  

학교에서 하는 필수 건강검진비. 

교환유학생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야 합니다. 

보험료 월 2만 1천원 

여행자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유학생 전원이 국민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후에 가입하게 됩니다. 

숙소 월 42만원+5천원(냉장고) 

숙소 계약하실 때 이불을 구매하게 

됩니다만(약 7만원) 저는 한국에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부실한 방에 들어간 경우, 꽤 

두터운 이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한 분도 계십니다. 

식비 하루 8천원 내외  

교통비 월 약 28만원 정기권 기준. 

책값 
2017년 2학기 : 0원 

2018년 1학기 : 5만원 
 



기타1 

건조대(3만5천원)+다용도 

봉(7천원)+2만원(식기)+1만2천원(

도장)+8천원(마트 전용 물통) 

초기비용. 

기타2 3만 6천원 
매달 휴대폰 요금입니다. GTN에서 

계약했습니다. 

합계 월 75 +α(식비 등)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학자금, 생활비 등)을 받았다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국 40일 전까지 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주는 3개월 전, 유학은 40일 

전) 미신고 출국 시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출국하셔서 

도착 후 가입하면 됩니다. 

월세를 도착하자마자, 즉 출국 당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계약하고 현금으로 내게 

됩니다. 저는 1만 8천엔 정도 낸 것 같네요. (9월 15일 도착했다면 9월 15~30일까지의 

집세) 그리고 그 다음날쯤에 통장을 만들러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도장을 준비해 갑시다. 

변압기도 준비해 갑시다. 일본에서 사면 가격차가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를(비자, 마스터, 유니온 페이 등) 준비합시다. 

첫 달에는 초기비용으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넉넉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면접 때 정장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여권 사본과 대사관 연락처, 학교 연락처를 챙겨 다닙시다. 

일본어 회화를 연습해 갑시다. 

비자에 허용되지 않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맙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학교에서는 

전공다운 수업을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 일본인 친구와 대화하며 일본어 말하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점, 일본 사회와 

시스템, 사소한 매너나 관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학교만 다닐 

때와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에는 말하기 연습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발음과 

순발력, 긴장감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괜찮다면, 아르바이트에 도전해보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일본어로 필기를 하며 한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학식은 가라아게 정식이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수업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 프랑스어나 미디어 수업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을 텐데, 다 하고 오지는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쯔리 체험 단체사진  마쯔리 사진 



 

 

 

마쯔리 금붕어잡기  신사 

 

 

 

신사 오미쿠지 박스  간사이 국제공항 면세점 유니폼 

 

 


